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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비즈니스서밋라운드테이블(BSR) (09.10.10)

한일경제계의 리더는 서울에서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한일 간의 산업기술 협력, 환경 에너지 협력, 한일 FTA 추진, 

한일 협력의 유망 분야(관광)에 대해 논의했다.

□ 한일 BSR 개최

  ㅇ 한일경제계의 리더는 서울에서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09.10.10) 

   - BSR은 야국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목적으로 금년 2월 한일 정상

회담에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1차 회의를 4월에 개최, 이번 회의에 

일본에서는 미타라이 후지오 경단련 회장을 비롯한 12명, 한국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17명이 참가

□ 협의 내용

  ㅇ 일본측은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의 현황에 대해 설명

   - 이 설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술협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동시에 설문조사를 통해 복수의 일본기업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향후 협력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관리 강화와 모회사에서 하청회사로의 기술지원 추진 등의 과제에 

한국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

   - 양국 경제계가 한일 FTA의 조기체결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

    * 지난 번 회의에서 거론된 한일 FTA에 대한 한국 경제계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단련은 6월부터 9월에 걸쳐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의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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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공평한 국가별 목표로 

이루어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국제체제 구축 추진 등에 대해 

양국 경제계가 협력하여 양국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

  ㅇ 한일의 산업협력은 제조업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큰 가능성을 두고 관광인재 육성과 양국의 지역 활성화 부문에서 

협력 합의

□ 성과

  ㅇ 양국 경제계가 한일 FTA의 조기체결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

함으로써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 속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공유

  ㅇ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쌍방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황의 인식을 공유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큼

   - 장래의 구체적 성과로 연결할 방향성을 검토하는 중간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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